
- 1 -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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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 명 기소4

○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(1. 20.) 년 이태원2022 참사와 관련하여,

- ① 용산구청장 A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검찰(㉠ ㉡ ‧

직접 혐의 확인하여 추가 입건로) , ②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B前 를

업무상과실㉠ 치사상 및 직무유기㉡ 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,

- 위 등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범으로A, B ㉠ ③ 용산구청 부구청장前 C,

④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D前 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피고인별 기소 죄명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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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A, B, C,㉠ ① ② ③ ④D에 대하여는,

이 사건 당일-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 및 그로 인한 사상의 위험

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재난 및, , △

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

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고, △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

아니하였으며, △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,

아니하였고,

- 당직실 등을 통해SNS,△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

있었고 인력 배치 도로 통제 등, , 그 결과를 회피할수있는수단이있었음

에도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,

-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실패로 인한△ 사상의 결과 발생 후에도 재난

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은 과실로 명이 사망하고158

명이 상해294 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.

○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A㉡ ① 에 대하여는,

- 사상의 결과 발생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,

- 는 용산구청의 직원을 이용하여A 사고 현장 도착 시간 용산구청의,

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배포, 한 사실이 인정

되었습니다 검찰 직접 혐의 확인하여 추가 입건.〔 〕

○ ㉢ 직무유기로 기소된 B② 에 대하여는,

- 사상의 결과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,

-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재난 대응 및 현장 수습 등을 하여야 할

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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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

공소사실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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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경과

참고사항


